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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13일 대통령 발언록

미 상의 경제계 인사와의 오찬

미 상의에 초청해 주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난 2003년에도 상의

에서도 초청해 주셨습니다. 양국 관계에 매우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

다.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대화 도중에 

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

인사말과 안보 정치 관계에 대한 말부터 하겠습니다.

 

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9월 11일 핀

란드 헬싱키 ASEM 정상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핀란드 의장이 주도해서 9.11 

희생에 대한 위로 묵념과 미국의 테러 방지와 근절 노력에 대해 지지하는 

짧은 의식을 가졌습니다. 저 역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 

정부와 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. 

미국과 한국에서 한-미 관계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서 오

기 전에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시 짚어 봤습니다. 한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

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미국의 지원에 의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모범 

국가입니다. 그리고 미국이 세계 자유 질서와 싸우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

하기도 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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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한-미 동맹 관계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발전하는 방향으로 

변화할 것입니다. 앞으로 기본적인 한-미 관계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이

라고 확신합니다. 이번에 부시 미 대통령을 만나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입

니다. 그 중 가장 중요하게 논의할 것은 한-미 동맹의 지속 발전과 북핵 

문제입니다.

 

부시 대통령과 저의 재임 일치하는 재임 기간 동안 한-미 관계에 가장 많

은 시끄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갈등이 표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

만,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와 결실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주

한미군 재배치 같은 변화와 결실은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한-미 동맹의 

발전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.


